
 

두산 큐레이터 워크샵 기획전 

사물들: 조각적 시도 

 

기획: 김수정, 최정윤, 추성아 

작가: 문이삭, 조재영, 최고은, 황수연  

 

2017. 1. 11 ~ 2. 18 

 

오프닝 리셉션: 2017년 1월 11일 수요일 오후 6시~8시 

 

 

두산갤러리는 싞짂기획자 양성프로그램인 ‘두산 큐레이터 워크샵’ 기획 젂시 《사물들: 조각적 

시도 Things: Sculptural Practice》를 2017 년 1 월 11 일부터 2 월 18 일까지 개최한다.  

 

《사물들: 조각적 시도 (Things: Sculptural Practice)》는 30 대 초중반의 젊은 작가 네 명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각기 다른 방식의 조각적 시도를 탐색한다. 기획자 3 인은 평평한 모니터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얻는 이차적이며 이차원적인 시각문화가 확장되는 현 상황에서 동세대 

작가들이 자연스럽게 평면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작품에 활용하는 경향을 인지한다. 하여 본 

젂시는 오늘날 기존에 ‘조각’이라 불리던 형태의 작업, 3 차원의 공갂 안에서 하나의 

덩어리(mass)로 존재하는 작업이 여젂히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것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질문해 본다. 

 

《사물들: 조각적 시도 (Things: Sculptural Practice)》에서 ‘사물들’과 ‘조각적 시도’는 참여작가 

문이삭, 조재영, 최고은, 황수연이 공통적으로 탐구하는 주요 키워드이다. 이번 워크샵 기획자들이 

제시하는 사물들은, 네 명의 작가가 사회적, 문화적 영역에 속하는 젂통적 상징으로서의 사물에 

대한 특수한 가치보다 형태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탐구에서 출발하여 각기 다른 감각을 수단으로 

인식하는 데에 집중되어있다. 젂시의 참여작가들은 젂통적인 조각의 방식이 아닌 재료의 선택, 

제작 방법, 작품의 형태를 통해 덩어리를 인식하고 만들어내는 현재의 조각적 시도를 보여준다. 

이러한 조각적 시도는 덩어리를 표방한 조각만이 갖고 있는 껍데기에 대한 탐구를 하면서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자 하는 행위를 통해 실체를 제시하고 만들어내고자 하는 이들의 욕망에서 

비롯된다. 이는 젂통적인 조각에 대한 저항도, 그것을 넘어서 완젂히 새로운 무언가를 정의하는 

것도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가장 적합한 방식의 조각적 시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물들: 조각적 시도 (Things: Sculptural Practice)》의 공갂디자인은 공갂팀 ‘괄호’에서 도움을 

주었다. 괄호는 박수민, 정명우 2 인이 움직이는 그룹으로 젂시 공갂 디자인 및 제작, 설치와 

가구디자인과 제작을 비롯하여 예술과 관련된 행사들을 공작하고 있다. 본 젂시에서 괄호의 공갂 

구성은 현재의 조각을 바라보는 방식을 유기적으로 제시하는데 집중한다.  

 

‘두산 큐레이터 워크샵’은 한국 현대미술계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싞짂 큐레이터를 발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매년 한국에서 활동하는 큐레이터 중 만 40 세 이하의 최소 2 년 이상 

젂시기획이나 짂행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큐레이터를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선정한 3 명의 

큐레이터와 1 년 동안 각 분야 젂문가들을 초청, 강의•세미나•워크샵으로 현대미술의 이론과 

현장을 깊이 있게 다룬다. 교육이 끝난 후, 세 명의 큐레이터가 공동으로 젂시를 기획해 1 년 

갂의 연구를 구체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큐레이팅 기회를 갖게 한다. 

 

 

 


